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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강 론口 

魔짧 lk其老也…했之在得 

이 순 성 신부 ‘ 논어의 계씨 (季民)펀 7은 “군자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 
세가지 있다. 젊었을 혜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뭇하으로 
여색을 경계해야 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1 혈기 왕성하니 
싹움을 경계해야 하며， 노년에 들어서서는 혈기가 쇠퇴 
해지드로 당욕을 경계해야한다 , (新譯 論語 南밍펌캘 譯註
瑞文文庫 '145 ， p ， 305) ，"라는 공자의 말씀을 수록하고 있 
다. 이 말씀윤 언젠가 공자가 “人生七十代는 從心所愁하 
니 不倫規短라”하신 말씀과 연결시쳐서 생각할 예 바로 
소 제대로 알아 들을·수 있마. 
인생노년이연 그야말로 스숭이며 어흔이마 S영엄한 사 

건에 판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이미 경험무로 알고 
있마. 딱라서 자신의 판단은 거의 그르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무슨일이든지 욕심부리는 
대혹 아읍이 하라가는데로 조금도 꺼리는 것 없이 그것 
촉차도 하나위 표준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예사이기 
혜운에 “노년에 들어서서는 ... 탐욕을 경계해야 한마(及 
其老也 ... 행z:a:짧)"고 알아 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복음가운데 12장 15절의 첫부붐에서 예수께서는 

공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온갖 탐욕에 빠지지 않 
도록 조심하시오” 그러 냐 두언째 부붐윷 보연 공자와는 

달리 예수께서만이 하살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사랑 
이 제아우리 부요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 
장해 주는 것윤 아녕니다 

놓라운 말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산만 있으연 얀 t 되는 일이 없는 것￡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싱이다 그 
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자 

i 극을 주는 현실세태를 직판랬을 혜이다 거부(巨富)앞에 
는 학식도 권세도 액을 쓰지 웃하는 세태 (世賴)， 富라는 
것이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임에는 을립이 없는 것같마. 
그러기에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타나 마지악￡로 세상 

의 영화와 부귀를 마끼로 유혹하려 하지 않았먼가 (마태 
오 4, 1~12 참조) ? 그러나 다시 한벤 생각해 보지 않 , 
을수없다. 
“너의 생명과 재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 

\ 있마연 냐는 우엇을 택할것인가? “재산을 모아서 어떻 
케 하자는 것인가?". 외로운 옥적지향 없이 재산축적 

에 필사적인 우리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 한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다. “이 마련한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흔이 네게서 여냐 가리라. 그러나 네가 쌓아둔 

것은 누쿠의 차지가 되겠느냐(루가 12, 20)?" 
결단성 있게 태도를 정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 

각한다. 공자의 말씀같이 노년에 이 르러 서 겨 우 탐욕에 
조심하는 것보다 젊어서부터 탑욕에 조심하겠다는 결싱 
을 함과 아울러 매사에 물질보다는 정신위주의 사언행위 
를 지향 할혜 꽁자의 말씀을 슬기흡게 이해한 것이며 
그리스도휘 말씀에 지혜롭게 동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진안천주교회 보좌신부) 

더위에 

더욱 건강하세요 ! 

7월 17일 이후 품정현 신부념에 대해 불어오는 교형자 

매들이 많다. 혜늦은 감이 있지만 당시의 표정을 소개한 
가폴력 시 보를 인용해 본다. 

， (전주> r 17일중에 수강중인 신부들이 석 방된다는 소운 
이 나돌자 천주교우 운정 현 신부의 부모와 동생 운규현 
신부， 그리고 판리국장 김영신 신부는 1 .2진￡로 나눠 
새벽 4시와 6시 30붐에 각각 천주를 떠나 김해 교도소로 
달려갔마. 
교도소 정운 앞에서 5시까지 얀타까이 기다렸￡나 끝 

내 운신부의 모슐이 나타나지 않자 모두들 무거 운 말 l 
걸을 올렸다. 
평소 운정현 신부의 건강을 걱정해오띤 교구장 김재덕 
주교와 교쿠 성칙자들은 한예 혀졌먼 석방 소식에 크게 

기 대를 걸었A냐， 한연￡로는 반신반의했는데， 운신부카 • 
함신부와 함께 끝내 제외댔다는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표정윤 엿볼 수 없었다. 

이날 주교관에서 검해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던 교쿠 

사제들운 운신부가 제외됐다는 소식을듣고， 계속 정의 
를 위한 운동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해산했다. 

한연 천주교구 사옥국장 정승현 신부는 ‘옥중위 / 동효 
사제 를 생 각하연 마음이 아프지 만 “운신부의 석방을 위 
한 특밸한 조처는 바라고 싶지 않다”고 코엔트J. 
〈서울> r…서울 웅암동 신자들윤 『본당 신부넙이 둘아 

요신다는 희망￡로 들혀 있었다서울 명동 성오영원 
. 에선 신현봉， 함세웅ι 운정현 신부카 모두 석방되리라는 
예상하에 업원실 3개를 비워두고 커다리기도 했다. 

한연 교국당국운 인색한 석방조치에 실망한듯 하연서 
도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먼 탓인지 그저 영염한 표정들 
이었다J. 

좌우지간 더위에 건강하시라고 두 손을 오우자. 

숲 정 이 산책 
‘ ... 、.. '‘ .. '‘.~"' ..... -........ _ ....... _.-..... "‘ ............ ‘.'‘ ....................... -..................... -......... ~-

/ 
} 

, 떼 다 ; 
----1 음 、

n 이 다l 。εi ‘ 합1 휠 i 
\\\\\\\ 감) ~ I t:. 、、그 ’ 흘 >
\미뇌ν ~I ‘ tt:... :{ τ 1 기 i 
)yγ U ‘끼 I ' 다 ; \ \ \ ( 11 린 j 

\1 11 ' -1 , C 

: 짧\’\ 사 ; j쉰O 껴i!!P If n - 흘 
F4/」 끼굉|; l! a i 

“,-..................................... ’‘ ....... 、.'‘....... ‘ ................................ -........... - ‘ 



(2) 숲 정 이 

口 성서교실 @ 口

爛 데갈로니카 전서 주남의 오성 

김 순 태신부 

저자와 수신인 : 데살로니카는 지리석으로 에게해 (海)
의 데로매만에 연해있는 항구 도시로서， 마케도니아 지 

↓짧 
임 점 례 (세시리아) ì 

방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수륙 교통의 중성지였을 뽑 
아니라 상업 도시호서 ， 주민응 희랑인， 유데아안， 로마 
인들이 섞여 거주하였다. 이곳에는 유데아안 회당이 있 
었A며 (사도 17,1) 경 건한 이 방안도 이 회 당을 사용했 
다. 
사도 바울로는 2 차 선교 여챙 혜， 유데아안 회당에서 

얼마 동안 설교하였마. 이 설교로 몇몇 유데아안들이 개 
종하였지만， 큰 수확은 유데아교의 예배에 참석했먼 상 
당수의 외 교인들의 개 종이 다. (사도 17, 4). 그래 서 바울 
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로는 
유데아인들의 오함ξ로(사도 17, 5~9) 데살로나카 신자 
들파 아쉬운 이옐올 해야만 했다. 아테네에 돌아온(사도 
17, 15) 사도 바울로는 동행 한 그의 애 (愛)제자 디 모테 오 
릎 다-시 데살로니카 교회로 보내고 (데살천 3, 2) , 자신 
운 고렌토로 돌아오F 머 물게 되 었다. 

이 서간은 대부붐 성서 추석 학자들이 바울로의 집필 
로 안정한다. 그러나 바오로， 흉마르크둥윤 이 연지의 
중심적 신학 품제가 그러스도의· 종말척 재립흔이라는 이 
유로 바울로의 진저성을 부안하고 있지만， 유력하지 웃 
한학설이다. 
집필장소와 연대 및 ‘동기 : 사도 바울로는 주후 51년 

여릎부터 52년말까지 고린토에서 체류-한 것으로 본마. 

이 체류기간 동안， 대개 51년경 저술된 것4로 많은 성 
서 추석 학자들은 의견을 모A고 있다. 따라서 이 서간 
은 지금까지 천해오는 바오로의 서간 중 제일 먼저 저술 
된 것￡로 보며， 전 신약 성서중 간장 요래된 운헌」즈로 
보고 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태 이 서간을 정전(正典) 
￡로 안정하였A며， 마르치옹과 우라또리 단펀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울 동기는 재로 창설판 교회와 
의 판계률 꿀게 하고， 또한 몇 가지 문제정올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내용파 신학 : 이 서간은 바요로의 선교 활동파 그 꿋 

창설· 교회와의 판계를 서술하며 (1, 2-3 , 8) 또한 크리스 
얀A로서의 생활 지청을 ‘ 제시하고 있다 (3 ， 9-5 ， 241 . 이 
서간에서 사도 바요로는 까마로운 신학석 논거 보마 다 
정다캄한 대화로써 신자들을 격려한다. 특히 그 곳 신자 
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유데아인들을 신괄하게 공격 하고 
있다(데살천 2, 15-16) .또한 당대에 있어 큰 판심사로 알 
려진 그리스도의 재립에 판한 세말론에 대해 사도 바울 

로는 묵시운학의 표현을 빌려 장황하게 설영하연서， 항 
상 준비하고 깨어 있￡라고 권고한마 (5 ， 6) . 
결흔적으로 우리는 이 서간에선 세말의 어떤 시간적 

계산이나， 세말 장연의 표상 보다도， 그러스도를 통하 
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 결국 

그러스도의 재립A로써 영원한 생영올 보장한다는 것을 
중시하여야 하겠다. 이예 “우리는 항상 주닙과 함께 있 
게휠 것이마데살 천 4 , 17b). 

계곡을 끼고 도는 

서늘한 물줄기 
바다를 ’ 열고 
사근거리는 칠월 내음 위에 
계절을 모르는 

눈(雪)이 내린다. 

커다란 타원에 걸려 있는 
얘기 중에는 

모든 결 주어도 아강지 않은 
시런 강정이 있고， 

스치기 어려운 
청포의 순결이 있고， 
기억을 새기는. 
얼굴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프게 웃어야만 하는가…· 

허달한 불균형 속의 
어설픈 균형올 익히며 

마음 감겨지는 

정든 여인의 오슐을 더듬는 
소경의 애풋한 단식 만큼이나 
시들고 마른 마음， 마음들. 
오래알 멍쿠는사막일지라도 

홍수가 휩쓸고 간 쓸왈한 지역에도 
낭연을 잃은 젊은 아낙의 
가슴에도 

온화하게 섬어주는 
다함 없는 음성 

냐， 멀리 떠냐고 

그대들 가버린다 해도 

그붐의 음성만윤 
우리 경에 머무르리라 

(김제 천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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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건 축 연 쿠 소 핀 본사 직영 전륙 울것꿇鐵 기놓청 숭인 242호 
1 를 건축사 핀 푸 활 상 회 

깅 철 ‘ 수 (금구〈언)) 
빼.H. 추 월 월(야고버) 

양 천 주 가 톨 먹 셉 타 220호실 
口각 시궁대리첨 구함《각 가갱에도 저랩.~로 칙정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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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쪽 * 
아름다운 01 야 기 

) 청년회의 일로 저는 직장근우가 끝나기가 바쁘게 꼭 만냐야할 Y씨를 생각하연서 집 
覆 고 c> 

긴: 석 (요 한) 

-~로 가던중 우엔히 걸에서 Y씨를 만냥읍니마. 첫마다는 웃음， 마음윤 지나간 이야기 
를 했융니마 Y씨는 저한테 수고한다고(사실 무능력자 인데) 접성이냐함께 나누자 
고 해서 음식정으로 들어 갔읍니마. 이런저련 이야기를 하다가 하마트연( ? ) 울혀버렬 
J 신부넙의 숭은 아릎다운 이야기를 들올 수가 있었읍니다 . 사실 J 신부넙의 검소한 
생활은 오셔보았먼 분들께서는 공인하는 일이지요. 현 사회를 보면 죠그마한 일로도 
일간지에 대서특필로 그 마담을 알리고 또 장본인은 자기의 이릎을 알려주기블 바라는 
마음을 간직 한 사랑이 너 우도 많은것 같습니 다. 
주넙의 말씀중에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에 벼하 

면 우리 주넙의 아들들이 배푸는 숭은 미담은 큐보마 몇천배나 낳은 일올 해놓고도 없 
-었던 것처럽 묻혀버리는 일들이 많￡리라 생각합니다. J신부님의 아릎마운 이야기를 듣 

」 고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아쉬워 이끌올 씁니다. 장깐 그 이야기를 하겠융니다 
어느날 Y씨가 약간 즐기는 알콜 빼운에 어느 X선술집을 들러 얄콜을 마시고 있었당 
니다. 그런페 그접 생팔구세로 보이는 접대부의 행동이 마를 사랑과 너우도 달라서 풀 
러다가 종교흘 가지고 있느냐는 식의 질문￡로 알문을 열고보니 서울 오성당의 교우라 
는 것을 알았고 그집에 오게된 동기는 친쿠의 패엄 째운이라는 것도 알았답니다. “팔이 
얀A로 굽는마”는 속담이 있듯이 내 형제이니까 도웅이 되어주고 싶운 심정에 J신부닝 

-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 고 Y씨 자신의 의 사를 말씀 드렸 당니 다. 후일 그집 에 
찾아가보니 그녀 가 보이 지 않아서 울어 보니 까 그녀 의 정 든 고향￡로 되 돌아갔다고 하더 l 
합니 다. 불갚한 예 강에 수속품하여 보니 Y씨 가 I신부넙 을 찾아 협 던 날， 바로 J신부넙 께 | 

서는 명복으로 잘아 업A시고 (윤론 신붐올 감추기 위해서였겠지요) 그 집을 찾아가 그 
녀와 함께 자리를 하시연서 그녀가 공식적A로 지은 빚을 사비를 드려 갚아주시고 어런 
그녀가 밝은 앞걸을 결을 수 있도록 해주셨당니다. 
이상이 J신부넙의 아릎다운 이야기 업니다. 혹 이글을 읽어보시고 정대부 하나쯤 구 

-해준것이 뭐 그러 대단한 일이냐고 반운하살 붐이 계실지 모르지만 주닝을 믿고 산다고 
자부해보는 제자신 입A로만 지꺼려보았지， 사실 얼마나 많이 남을 위해서 행동A로 옮 
져보며 살아왔는가를 제자신 깊이 반성하여 옵니다. 만약 제가 많은 제물이 있었마고 ‘ 

하드래도 J신부닝의 아름다운 일이나， Y씨와 같은 아릉다운 마음씨를 지녀볼 수 조차 i 
없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마 

교우여러분 !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갚이 생각해 봅시마 낭을 위해서 산 i 
마는 것이 참￡로 어렵지만 더 없이 가치있는 연이 아날까요. 항상 주닝의 은충을 받고 
계시는 교우여러분 ! 다시 한번 J신푸넙께， 그리고 Y씨에게 캄사를 드힘시마. 앞~로 i 
도 아릎다운 일들이 않이 많이 띄지도록 기도하고 주닝께서、 뭇하시는 바를 행동￡로 짜 i 

j 를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정읍 천주교회 청년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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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개업 ! <> 

다모아 양복점 

황 정 규 (요생) 

이러시 창안동， 의산군청 앞 

급·은·보석 · 고읍시계는 @사진기계 ·사진재료 도산매@ 口주산반·부기반 · 경리실무반口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묘 

며성당시계첨 
장 글 태 (방지거) 

흉 2-3301 ( 자택 2-8548) 

f I口 타자수리 ， 취엽알선，에월검정口 

뉴- 타자 학원 

원장 심 솜 무(바오로) 

전화 @ 6 6 64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노송동 605-1 

‘ 

태 광 사 
(푸 태 양 사) 

l ' 유 명 룬(가이 다노) 

、

천주시 중앙동 3 카 67 
천주우체국후운 앞 

융 2 - 6346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타@ 

영 진 약국 

-조제약 천품 

김 율 태(베드로) 

’ 훌육교옆 중양 시장홍 
(전화 @ 4577) 

, 삼일 주산 경리학원 
(국교쑤， 중고둥부， 일반부) 

정 진경 (붐도) 

홈 @ 1462 

영 무청←→구 법원 중간 

口세금계산서 ， 간이계산서 도산매 

세무서 지정업체o 

봉 천 출 판 사 

김 Z<:{, 생(베드로) 

전매 청 오거 리 홈 @ 2669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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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L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 전주교구 교리교사 하기 연수회 (8월 1-4일， 산내면 조개미) 
2. 제 3 지구 청념 하기 수련회 (8월 1-4일’- 고산， 회 비 700원) 
3. 제 1 지구 학샘 연수회 (8월 1일 -4일， 고장 선운사) ‘ j • 

3 ! 협홍훌1\힐휠웰옳월훌했옳혈讓i￡옳학;찮짧￡쏠룹탤활讓폈한뀔， 3;<] 쿠 여성교우 〈본당 신부냥 <

7 훌칭설힐靜學딸-變짧짧첼選4평f;흰찰환E활좋탤훨당 400뺀품대〉 
8 각 본당 묘지 관리 위원님들께서는 요지사용료 마납금올 확인해서 완낭햇 주시기 바랍니다 
9 . 대학생연합회 성지 순례 (8월8- 13일， 충청도 홍성， 예비소집 ... 7월 31 강 오후 4시， 가흘려 샌다) 
口 방송안내 ·문화방송 (MBC) 매얼 밤 11시 25붐 「벌이 빛냐는 밤에 」 김 진석 신부 방송 

... 서해방송 ( S BC):::매일 밥 11시 30분 「사색의 요솔걸」 이 태주 신부 방송 

( 주임 신부 서 용 목 
(중상) 선화 @3651 보좌 신부 김 진 석 
~.3..1 ~""""f" ""3874 사도 후| 장 이 북 석 

/‘、r、

(복차) 
、.../、J

추임 신부 김 몽 택 
진화 @523~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주일학교 특별꼬리 : 8월 - 13일， 오천 9- 12시 
1 . 월려|회 (i) 사도효1-31일 1 0시 공식 미사 후， 강당 

@ 어 머 니 합창단-4일 〈목〉 오천 10시 
@ 성심 부녀회 -5일〈금〉 어머니 미사후， 

강당 

준비물 ... 성경， 어렌이 미사책， 노트 ’ 
※ 부모녕둘 우리 귀여 운 어린이둘올 꼭 보내주세요- • 

φ 상지회 (야유회 검 ) -7힐 〈얼〉 공식 마사 
후， 판촌 사선대 

2.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부모넙들의 석금적인 협조 
호 잘마쳤읍니다 ‘ 

3. 미사때 모두 큰소리로 성가릎 부릎시마 
4. 교무금을 납부합시다 
口 지난주 봉헌금 : 110 ， 051원 

'"''"' ‘ 주임 신부 공 아 영 
(노솜동) 천화 @7032 보좌 신부 권 용 희 
'-''-' '-' ν ‘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재속 형제호1 ， 청신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마사 후 
2 . 섬모의 밤 : 요늘 밥 8시 만， 파터 마 성 모넙 , 모시 고 
마지악 밤 행사를 하오니 각 단체벨， 개인옐 꽃마말 

‘ 초플 봉헌함시다 
3 . 첫 영성체 준비교리 : 8월 . 1 -13일， 요천 9시부터 
4. 예비자 면접 : 영세 제 2단계 딸으신 예비자닝을 8월 

5얼 오후 2-8시 에 있￡니 꼭 나오세요 
5. 하기 수련회 : 교리교사 (8.1 -4일)， 중고생 ((8 .1-

3일， 지도자 ... 박요한(영숙) , 윤데헤사(혜 숙)) 
6 . 탁구대 기증 ! 노옐라도(인석)씨께 감사드립니다 
7 성 프란치스교의 프로치운꿀라 전대사 (8월 2알) 
천대사 받기를 원하시는 품운 @ 오늘 성당방품， 
@ 주의기도1 사도신경， 0 교황넙 뭇대로 기도할것 
단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한 교우라야 힘-

口 지난주 볼힘금 : 47 ， 618원 

(획전〕 천화 02182 첼鎬 힐 훌 훌 
、.../、/

. 1 . 여름 섬경학교 : 8월 8~ 13일， 오전 9-11"] 만 
※청영성체 교리 : 8월8-13알 

2 . 청념， 학샘 성지 순례 .및 수련회 : 8월 6 - 9일， 솔외 
~동액정， 참가바 (2.500원)， 지참물(둥산도구， 수영 
복) 

3 . 젊은이들의 광장 : (금〉 밤 8시， 청년， 학생들의 참 
여를 .. . 

4. J.O.C 소개 : 8월5일 밤 8시， 회합실(강사-김말따) 
5. 새 성당 비품은 우리들의 힘으로 마켠을 .. . ? 
& 신축현금 신입 감사합니다 : 김동안 (3만) , 김찬영 

(5천)， 총계 8 ， 9 15 ， 500원， 납부액 4， 314， 000원 
디 지난주 볼킴금 : 41 ， 285웬 

2. 교무금을 속히 납부합시 다 
口 지난주 봉헌금 : 41， 345원 

주임 신부 오현 택 
(서학동) 진화 @2276 사도 회장 박 장 훈 

‘./、ι 、.../

1 . 형제회， 교리교사 단합대회 : 10시 미사후， 
판촌사선대 

2 . 하기교리 참가수 : 국민학생 - 1 30영 , 중고생 -60영 
교사넙 들， 학생 뜰 수고않았융니 다 

口 지 난주 볼헌금 : 40 ， 99딩원 감사합니 다 

r、r、 r、

(숲점이) 
、ι'-''-'

천화 0 7,366 컸월 싫창 잃 뿔 렬 
1 . 사도회 월례회 :8월 7얼 공식마사후， 사제판 
2 . 고등학교 셀 회합 시간 변경 : 매〈토〉 오후 2시 만5:.. -

로 

3 . 유아세례 ， 누칼다 부녀회 : 공식미사 후 
4. r가장 거룩한 사랑」 성화상영 :오늘 밤 8 셔 반 
5 . 공동체섬가 연습 : 매주일 8시반， 전교우넙들 꼭 냐 
오세요 

6. 다음주 신자들의 기도 : 김귀권， 엄익붕， 배재철 
‘디 지난주 볼힘금 : 68 , 3~0원 감사합니 다 

주엄 신부 김 함 혈 

(청롱) 천화 @3222 월좋 삶창 휩 휠 휠 
1 . 글라라 형제효1 : 오늘 오후 1시만 
2. 저13 차 성지순례 : 오전 11시반(일반 버스 주차장) , 
천호공소 우영 순교자요， 대상-미흔남녀 

3. 예비자 영세교리 : (화i 수〉 저녁 미사 후 
4. 첫 영섬체 교리 : 8월 1일부터 10일간， 요천 9시 시작 
口 지난주 올힘금 : 108, 700원 
※ 새성당 신축허금 : 서교동-박정순， 김동호(각 1만) , 
이효근 (3천) , 조이냐시요 (5천) /동교동-하치호， 검 
신덕 (각 3만) /전동 .. . 주원배，장강옥(각10만) , 최기순 •• 、
(1만)/ 완산동-이풍립， 서종례， 송영순 (각 1만) , \ 

김순이 (3천) /풍남동-임엄냥， 이 명수 (각 1만) , 백락 
새， 정인수(각 5천)/남노-최정순 (5만) ， 황의둥 (2만 
)/경원동-김남사 (2만)， 검은숙 (5천). 이상순 (3천)/ 
효자동-조귀례 (5만) , 익영 (2천)/기타-유예운 (5천) 
주계 416 ， 000원， 누계 28 ， 503 ， 400원 
현금 주계 350 ， 500원， 누계 5 ， 929 ， 200원 
금품누계 118돈 

* 인쇄 보팔훌판사 흉 3-3272 * 

끼 


